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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선택이 아닙니다.

무더운 휴일, 아이들과 함께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설 도서관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어린이라는 세계’의 김소영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된 날이기도 했

고, 동화를 들려주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라는 세계‘.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 지인과 둘이 하룻밤 묵었던 춘

천의 어느 북스테이였습니다. 여기저기 책들이 있어 집어 들어 읽을 수  밖

에 없던 곳.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의 어린이

들을,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었나. 아이들에 대해, 아니면 

적어도 내 자식들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그 큰 착각에서 빠져나오라 알려

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누고 싶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노키즈존’에 대한 얘길 하고 싶습

니다. 작가님께선 이 주제가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 하

셨습니다. 마치 논쟁을 통해 찬반을 얘기하는 것 덕에 이것이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우려 된다고요.

결론부터 인용하자면 "‘노키즈존‘은 명백한 차별이다. 불편을 주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을 바로잡아야지, 그 대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린이의 

존재, 존엄에 대한 부정이며 약자에 대한 가장 손쉬운 방법, 차별 이라는 

것."

저는 그동안, ‘노키즈존‘이면 아이들과 안가면 그만이지, 다른 곳을 가면 

되지.. 이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헌데 제가 틀렸더라고요. 이 사회가 그렇

게 되도록 그냥 손 놓고 방관하는 것은 내 아이들을 냉소적이고 차별받는 

세상에 무방비로 내놓는 것이고 ’알아서 피해봐, 알아서 막아봐!’ 방치한 셈

은 아닐까? 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그 어떤 식당도 카페도 ‘노휠체어존’ 이라고 써 붙이지 않는

다. 그랬다간 큰 비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 



사회의 암묵적 합의인 것이다 "

더불어 함께 사는 공존과 공생이 당연한 사회이기에, 그것이 옳다고 배웠

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이 사회적 합의를 얻어 아

무 거부 없이 사용된 이후에 ‘노경기도민존’, ‘노여성존’, ‘노학부모존’ 이런 

곳이 생기면 우리는 계속 그런 곳을 피해 다른 곳을 가면 되는 것일까요?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부터 불가능한 걸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

능한 걸까요? 이유는 사용자의 필요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을 몰라서, 그것들이 대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그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을 위해 불편하

더라도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어린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혹 불편을 끼치는 어린이가 있다면 제지

를 가하거나 (혹은 싸울지언정) “NO!” 라는 편리한 차별로 손쉽게 해결해

선 안 된다는 것.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다..

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했습니다.

무려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쓰셨다는 어린이선언문 한 구절 입니

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타일러 주시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가장 쉬운 

방법인 차별을 택한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들을 위해 차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폐 끼치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나 양육자가 부끄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